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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8일 정부는 김포와 파주를 수도

권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확정해 발표하였다.

여전히 주택난에 허덕이고 있는 수도권에 주

택 공급을 확대하고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이미 발표된 화성, 판교

신도시와 함께 모두 네 개의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는 셈이다. 1980년대 말에 추진된 분

당, 일산 등 5개 신도시 건설 이후 수도권에

최대 규모의신도시가다시건설되는것이다.

4개 신도시, 1,300만평에 17만여호 건설

이번 신도시 건설 사업은 화성 신도시 시

범 단지가 2004년에 처음 분양되는 것을

시작으로 모두 2005∼06년경에 착수될 예

정이다. 사업 기간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가

없지만 분당 등 기존 신도시 건설 사업이

1989년에서 1996년까지 진행된 경험으로

보아 대체로 2010년대 초반까지 이어질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0년대 후반기,

즉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수도권 신

도시 건설 사업이 집중될가능성이높다.

4개 신도시 중 김포 지구가 480만평에

인구 21만명으로 가장 큰 규모이다. 4개 신

도시를 모두 합하면 총면적은 약 1,300만

평, 인구 규모는 53만명 정도이다. 그리고 건

설되는 총 주택 호수는 17만 7,000호 정도

인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건설 비용, 26조 7,000억원 정도

4개 신도시의 건설 비용은 각각의 도시

기반과 개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

로 추정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과거

신도시 건설 비용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평

균적인 건설 비용을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

다. 통상적으로 신도시 건설에는 단지 조성비

와 기반 시설비 등의 공공 토목 건설비가 소

요된다.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크고 민간 부문

이 주로 담당해야 할 건설 비용으로 주택 건

설비가 소요된다. 또한, 상업 시설과 업무 시

설, 그리고 지원 시설 등의 공급을 위한 비주

택 부문의 건설 비용이 요구된다. 이 밖에 신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 취득

비가 소요되나 직접적인 건설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파급 효과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제

외시킨다.

먼저, 단지 조성비는 각각의 신도시 면적

에 기존 신도시 평균 택지 조성비(평당 13

만원)를 적용해 추정하였다. 이렇게 추정한

택지 조성비는 김포가 6,240억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3개 신도시는 각기 3,500억원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네 개 신도시 전체에 소요되는 총 택지 조성

비는 1조 7,01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택지 조성비 규모가 비교적 추정하기 용이

한 데 비하여 도로, 상·하수도 및 전력 시설

등의 건설 비용인 기반 시설비는 각 도시의

여건 및 개발 방향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개별 도시별로

이러한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여 추정하는 것

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거

분당 신도시의 기반 조성비(평당 24만원)를

적용해 추정하였다. 이렇게 적용한 기반시설

조성비는 김포가 1조 1,500억원 내외이고

나머지 세 개 도시는 각기 6,500억원 정도

로 추정된다. 따라서, 네 개 신도시 전체 기반

시설 건설비는 총 3조 1,4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량 규모가 가장 큰 주택 건설비는 신도

시의 주택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소요 비용이

다르게 추정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단독

과 공동 주택 모두 일률적으로 소형과 중형

및 대형으로 구분해 각각 25:50:25의 비

율로 배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크

기별 면적 규모는 현재 공급되는 아파트의

면적별 분양 상황을 감안하여 분양 면적 기

준으로 소형은 23.5평, 중형은 34.5평, 그

리고 대형은 45평을 적용하였다. 평당 공사

비는 현행 아파트 평균 공사비인 평당 260

만원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추정한 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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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김포가 6조 2,6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파주가 4조 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화성이 3조 5,750억원, 판

교는 1조 7,610억원으로 각각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4개 신도시의 총 주택 건설비 규

모는 15조 7,93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상업 및 업무 시설과 기타 지

원 시설 등을 위한 비주택 건설 부문은 전체

주택 건설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

로 가정해 여기에 현행 비주택 부문의 평당

건설 비용인 330만원을 적용하여 소요 비

용을 추정하였다. 비주택 건설 비용은 김포

가 2조 3,860억원으로 가장 많고, 파주 1

조 6,000억원, 화성 1조 3,600억원, 그리

고 판교는 6,730억원으로 추정된다. 결국 4

개 신도시 전체의 비주택 건설 비용은 총 6

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4개 신도시별 전체 건설 비용을

구해보면 김포가 총 10조 4,000억원에 이

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으로는 파주가

6조 8,000여억원이 소요되고 화성은 5조

9,0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규모가 가장

작은 판교는 약 3조 5,000억원 정도의 건

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

개 신도시 건설 비용을 모두 합하면 총 26

조 6,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

다.

생산 유발 효과 58조원 규모에 이를 듯

2005년 이후부터 2010년경까지 집중

건설될 4개 수도권 신도시 산업이 국가 경

제에 미치는 효과는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 1998년도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를 구해보면 우선

생산 유발 효과가 4개 신도시를 모두 합할

경우 58조 5,0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

정된다. 김포 신도시의 생산 유발 효과가 22

조 9,000여억원으로 가장 크고 파주가 15

조여원, 그리고 화성과 판교 신도시가 각각

13조원과 7조 6,000여억원에 달할 것으

로 추정된다. 

한편, 직접적인 건설 부문 투자액은 건설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로 나타나므로 4개

신도시 건설이 건설산업의 생산 유발에 미치

는 직접적인 파급 효과는 모두 26조 6,000

여억원으로 추정된다.

88만명의 고용 창출도 기대

다음으로, 4개 신도시 건설이 전체 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총 87만 7,000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에서 김

포 신도시 건설 사업이 34만 2,000여명으

로 가장 많고 파주가 22만 4,000여명, 화

성 19만 6,000여명, 그리고 판교는 11만

4,000여명의 고용을 유발할 것으로 추정된

다. 

한편, 건설산업에 미치는 고용 유발 효과

는 총 56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도

시별로는 김포 신도시가 21만 9,000여명

의 고용을 유발하고 파주는 14만 3,000여

명, 그리고 화성과 판교가 각각 12만

5,000여명과 7만 3,000여명의 건설업 고

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시적인 물량 집중은 조정해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 수도권 신도시 건설 이후 최대 규모의

신도시 건설이 2005년경부터 6∼7년 간

에 걸쳐 추진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국가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적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과거 신도시 건설시에는 집중

적인 건설 투자의 과잉으로 인력 및 자재 수

급에 애로를 겪는 등 경제적인 부작용도 적

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의 신도시 건설은 그러한 부

작용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다. 신도시 규모가 그 때보다 크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공급 여

력 역시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향후 건설 시장의 전망이 불투명

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기의 신도

시 건설은 건설 및 내수 경기를 유지 내지

진작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기별로 일시적인 공사 물량 집

중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 흐

름을 주시하면서 공급 내지 건설 물량을 조

정해 나아갈 필요성도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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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신도시 건설에 따른 파급 효과

구분
총 건설비용
(십억원) 전체 산업 건설산업 전체 산업 건설산업

화성

판교

김포

파주

합계

5,951

3,470

10,418

6,823

26,662

13,052

7,611

22,850

14,964

58,477

5,951

3,470

10,418

6,823

26,662

195,774

114,155

342,728

224,461

877,118

124,971

72,870

218,778

143,283

559,902

생산 유발 효과(십억원) 고용 유발 효과(명)

4개 신도시 건설 추정 비용(토지 취득비 제외)

구분 단지 조성비 기반 시설비 주택 건설비 비주택 건설비 계

화성

판교

김포

파주

합계

355

364

624

358

1,701

655

672

1,152

660

3,139

3,575

1,761

6,256

4,201

15,793

1,366

673

2,386

1,604

6,029

5,951

3,470

10,418

6,823

26,662

(단위 : 십억원)


